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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리드오프 황성빈, 허벅지 불편함으로 선발 제외…"2~3 일 휴식"

등록 2026.04.15 17:51:21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황성빈이 1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LG 트윈스전에서 도

루에 성공하고 있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2026.04.14.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공격의 '선봉장' 황성빈이 허벅지에 불편함을 호소해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롯데는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빅터 레이예스(좌익수)-손호영(중견수)-

노진혁(1루수)-한동희(3루수)-전준우(지명타자)-윤동희(우익수)-한태양(2루수)-손성빈(포수)-전민재(유격수)로 이어지는 선

발 라인업을 내세운다.

롯데의 리드오프 황성빈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것이 눈에 띈다. 그는 전날(14일) 잠실 LG전에서 8회말 수비를 앞두고 손호

영과 교체됐다.

롯데 관계자는 "황성빈은 오른쪽 내전근에 불편함이 있어 관리 차원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LG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롯데 김태형 감독은 "황성빈은 2~3일 정도 쉬어야 한다. 그래서 외야수 신윤후를 (1군에) 올렸

고, 투수 정현수를 (1군에서) 뺐다"며 "성빈이가 타격감 좋고, 1군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다쳤다. 말소할 정도는 아니고, 2~3일

휴식 가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견수로 선발 출장하는 손호영에 대해서는 "선발로 써봐야 한다. (상대 선발이) 왼손 투수이기도 하다. 나중에 (장)두성



이가 대수비나 대주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LG에 1-2로 패하며 2연패에 빠진 롯데는 좌완 선발 투수 김진욱을 내세워 설욕을 노린다. 김진욱은 직전 등판인 KT 위즈

전에서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첫 승을 거뒀다.

김 감독은 "후회 없이 자기 공만 던지면 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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